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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대표적 여류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운(丁芸) 이영도(李永道)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6년 5월 �죽순� 창간호에 <제야>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일찍부터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체화된 그의 한국적 정체

성은 자신의 문학에 짙게 표출되어, 1976년 그가 타계할 때까지 30여 년에 걸쳐 

한국 여류시조 문단에 독보적인 인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도는 

그의 숭고한 작가 정신과 작품이 보여준 우월성이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작품 평가의 공정성이 약화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영

도의 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그의 시조가 지닌 문학적 역량과 시조미학을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이영도는 한국의 근․현대 시단에서 굳건하게 자리잡은 

시인이다. 그의 시 정신과 시 세계에 대해 고찰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격랑기를 거쳐 온 이영도 시조의 원천은 조국이었다. 일제 탄압, 

8․15 해방, 민족 분단, 6․25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 그가 겪은 

역사적 파고를 볼 때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시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조국

애가 반영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영도는 시대적 아픔을 남달리 고뇌한 시인이다. 일찍부터 형성된 유교

적 가치관과 한국적 정체성은 그가 처한 역사적 현실과 맞물려 자신의 시 세계에 

짙게 투영된다. 

셋째, 정운 이영도는 그리움의 시인이다. 그것은 이영도의 타고난 풍부한 정서 

위에 유치환 시인과의 만남으로 정한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영도는 시조의 현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이다. 그의 작품에 내포

된 투명한 이미지와 살뜰한 언어의 조탁미는 탁월하다.

요컨대 이영도는 조국애의 시인, 시대적 아픔을 고뇌한 시인, 그리움의 시인으

로서 근․현대시조단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철저한 예인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이 도. 시 정신. 조국애. 통  가치 . 시어의 조탁. 인.

 * 서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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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의 대표적 여류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운(丁芸) 이영도(李永道)

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46년 5월 «죽순» 창간호에 <제야>를 발표하면

서부터다.

이영도는 민족적 정서를 정제된 가락과 시어의 치열한 조탁, 기법의 쇄신, 

새로운 주제의 모색 등으로, 시조의 현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물론 한

국 근․현대 시조단의 중심에 있으면서 준엄한 시 정신을 통해 작품 창작과 

후진 양성1)에도 기여했다.

일찍부터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체화된 그의 한국적 

정체성은 자신의 문학에 짙게 표출되어, 세 권의 시조집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도는 청마 유치환의 연인이요, 오라버니 이호우의 

가족이란 측면만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그의 숭고한 작가 정신과 작품이 보

여준 우월성이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작품 평가의 공정성이 약화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그의 삶이 지닌 개별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의 시

조는 객관적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받아왔다”2)거나 “그동안 이영도의 시조에 

대해서 이루어진 성과 역시 한(恨)이나 그리움 같은, 주로 정서적인 면”3)에 

편중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영도 시조에 대해 “애모(愛慕)와 회한(悔恨)의 절창“4)이라는 정도의 단편적 

 1) 현재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시교, 이우걸, 임종찬, 박영교, 김영재, 민병도, 

권도중, 전연욱, 김남환 시인이 모두 이영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이호우․이영도 오누이 시조공원에서 민병도의 술회를 채록함(2014.5.25.)

 2) 민병도, �닦을수록 눈부신 3장의 미학�,목언예원, 2010, 44쪽. 

 3) 조동화, ｢이영도 시조, 그 사상(思想)의 발자취｣, �향토문학연구�제 12집, 향토뮨학연구

회, 2009, 67-68쪽.

 4) 한춘섭 외,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1985, 6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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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에 머물렀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동안 여러 이영도 시조에 관한 선행 연

구자들의 노력으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영도의 시조를 텍스트로 하여 그의 시조가 지닌 문학적 역량과 

시조미학을 천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를 수

용하면서 이영도 시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국애와 시대정신에 중점을 두

어, 그 미학적 특징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첫 시조집 �청저집�의 수록 시조 63편, 두 번째 시

조집 �석류�의 90편, 유작집 �언약�의 49편 등이며, 이밖에 �비둘기 내리는 

뜨락�, �인생의 길목에서�, �애정은 기도처럼� 등 세 권의 수필집을 보조 자

료로 삼는다.5) 

2. 이영도 생애와 문학

정운 이영도는 1916년 10월 22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호리 259번지에

서 출생하였다. 선산 군수였던 이종수와 어머니 구봉래의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호는 초기 정향(丁香)이었으며 훗날 정운(丁芸)으로 고쳤다. 

이영도 집안은 그 고을의 만석꾼으로 부유한 명문가였다. 아버지가 지방 

군수로 집을 자주 비웠으므로 한학과 시화에 능한 할아버지 이규현이 천자문

과 소학을 가르쳐 이영도의 타고난 문재(文才)를 키웠다. 증조부는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 승복으로 갈아입고 마을 뒷산에 ‘대운암(大雲庵)’이라는 

암자를 지어 속세를 등졌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소실을 거느리고 관직을 따라 객지

 5) 이영도 시조집과 수필집에서 인용할 경우 출처는 참고문헌 기본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으

며, 시조와 수필 인용시 각주에서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서명과 인용면만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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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다녔다. 어머니는 시골 선비댁 외며느리로서 상하 다솔의 시집살이에 

여념이 없었다.6) 

따라서 그의 성장기는 부친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점철되었다. 상대적으

로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올곧은 신념이 신앙처럼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이호우 시인이 오빠라는 점도 그를 정신적으로 성숙

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속에 구현되고 있는 민족애와 시대의

식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국지사적인 민족관은 조부로부터,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은 어머

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오빠 이호우 시인과는 문학적 재능을 공유하였

다. 그의 남다른 정의감은 시대적 여건과 맞물려 부친을 향한 의분에서 비롯

되었을 것이다.

시대 상황이 날로 어수선해지자 1935년 그의 나이 20세에, 조부모의 뜻을 

따라 대구의 부호 밀양 박씨의 자제 박기주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신혼의 꿈

도 잠시, 1945년 8월 부군과 사별, 이듬해 통영여자중학교 수예 선생으로 부

임하게 된다. 근면 성실한 이영도는 교사 직분을 수행하면서 작은 수예점을 

경영, 기숙사 사감까지 겸하다보니 과로하여 ‘폐침윤’ 이 발병, 마산결핵요양

원에 입원하게 된다. 

통영여중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영도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까닭

에 부산 남성여고, 마산 성지여고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시적인 감성이 풍

부했던 이영도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수연정(水然亭)’, ‘계명

암(鷄鳴庵)’, ‘애일당(愛日 )’이란 아름다운 당호를 지어 부르며 열정을 쏟

아부었다. 그 후, 이영도는 부산여대 출강, 부산일보 고정 기고 등 활동 영역

을 넓혀가며 그의 전성기를 열어갔다.

1964년에는 부산어린이회관 관장에 취임하였고, <달무리회>, <꽃무리회>

 6) �인생의 길목에서�,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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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설하여 범부산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기여하였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1966년에는 늘원문화상7)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영도 문학이 원숙기에 접어들 무렵, 그의 생애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7년 청마 유치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타계하였기 때문

이다. 청마와의 사랑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청마가 유명을 달리할 때

까지 20여 년 간 한결같이 지속되어 서로의 문학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청마

가 이영도에게 보낸 연서가 5000여 통에 이르렀고 청마 사후 그 일부가 �사

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라는 서간집으로 출간되어 세간의 큰 반향을 일

으켰다. 그 후 이영도는 부산을 떠나 서울 마포로 이사하였으며, 이듬해 

1968년 오빠 이호우와 함께 남매 시조집을 발간하였다. 두 번째 시조집 �석

류�가 그것이다.

1974년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출강, 1975년 한국시조작가협회 부회

장, 한국여류문학인회 부회장 등의 중책을 맡는 한편 많은 시재(詩才)를 길

러 문단에 등단시켰다.

이영도는 1976년 3월 6일 뇌일혈로 타계하였으며, 그해 유작시조집 �언약�

이 간행되었다.

 7) 늘원문화상은 1958년에 늘원 신덕균의 제정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문화향상을 권장하

는 취지에서 시상해 왔으나 1977년 10월 사단법인 <늘원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조국문화 

향상과 사회개발 각 부분을 확충 보완하여 운영되는 영구적 포상 제도이다. 예술상, 행정상, 

교육상, 치안상, 언론상, 체육상, 새마을운동상 등 조국의 각 분야에서 국력의 신장을 탁월

하게 남긴 업적을 이룩한 인재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 격려하고 더욱 진지한 연구 노력

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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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영도 시조의 특질 

1) 시  정신으로서의 조국애

한 사람의 의식 세계는 그가 처한 환경이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따

라서 “한 작품에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생산자인 작가임에 틀림 없다. 원

인에서 결과가 나온다. 원인의 성격과 의도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8) 라는 역

사주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영도 시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수필집

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영도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원천인 그

의 생활을 알아야 하고, 그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진솔한 삶의 기록인 그의 

수필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부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동화와 불경 속

에서 싹텄고, 지각이 들면서부터는 할아버지의 詩律 속에서 정서가 자라왔다9). 

내 청춘시절의 꿈은 적치(敵治)의 암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국을 건져낼 

수 있으며, 우리 말, 우리의 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얼과 

정신을 찾아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오직 그 우국(憂國)과 연관되는 일념뿐

이었다. 배우는 것도, 건강도, 꿈도, 목숨마저도 조국과 민족을 더불어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10)

일제 탄압, 8․15 해방, 민족 분단, 6․25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 그가 겪은 역사의 격랑을 볼 때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시에 

시대정신과 조국애가 반영된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8) 이상섭,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당, 1992, 28쪽. 

 9) �인생의 길목에서�, 119쪽. 

10) �인생의 길목에서�, 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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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부시네 

난만히 멧등 마다

그 날 쓰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辱)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련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 <진달래>11) 전문

위의 시는 <피아골>이라는 작품에서 표출된 “한 장 치욕 속에 歷史도 피에 

젖고//너희 젊은 목숨 낙화로 지던 그 날” 과 같은 역사인식이 4․19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영도의 조국에 대한 시의식은 비참한 사회

적 현실에의 고발의식으로 나타난다.12) 조국 산하에 난만히 피어난 진달래

꽃은 민주화를 부르짖다 쓰러져간 젊은 목숨들이다. 몸은 존재의 상징이자 

11) �석류�, 96～97쪽.

12) 이점성, ｢이영도 시조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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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별과 한의 정서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달래

를 통해 의로운 죽음을 의미화시키고 있다. 그들 젊은 희생의 대가로 살아남

았다는 죄의식에 이영도는 꿈조차 서러운 것이다.

희생된 젊은 넋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스로 살아있는 것조차 욕되게 느껴졌

던 것이다.13) 4․19는 지나간 역사지만 해마다 4월이 되면 멧등마다 선연히 

피는 진달래 안에서 그날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이루지 못한 恨이 그처

럼 붉게 이 강산을 물들임을 보여준다.14) 이와 같은 역사의식은 이영도 작품

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신 벗고, 탑 앞에 서면 

한 걸음 다가서는 조국

그 절규 사무친 골엔 

솔바람도 설레어 운다

푸르게 

눈매를 태우며, 너희 

지켜 선 하얀 천계(天啓)

               -<천계(天啓)>15) 전문

이 작품에는 “사월탑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탑 앞에 신을 벗는 것

은 높은 이상 앞에 마음을 다해서 소망을 간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사된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신 벗다’ ‘탑 앞에 서다’ ‘절규’ ‘사무치다’ ‘천계’ 등은 

조국과 내가 하나가 된 혼연일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조국의 

13) 위의 책, 27쪽.

14) 신미경, ｢이영도 시조의 주제별 분석｣, �청람어문교육� 제2집, 청람어문학회, 1989, 94쪽.

15) �언약�,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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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정의를 향해 목숨을 바친 4․19 희생자들을 향한 곡진한 추모의 정

이 담긴 작품으로, 개인적 그리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목마른 가슴을 여며

눈 감는 내 조석(朝夕)은

그 나라 이어 맺을

손질하는 여린 실끝

뜨겁게 

생애(生涯)할 무늬

씨와 날을 감는 꾸리 

              - <기도>16) 전문

3장 6구 12음보의 간결한 구조 안에서 통일 희구의 여운이 간절하다. “고

시조에 황진이가 있다면 현대시조에 이영도가 있으며, 이영도는 시조시(時調

詩)의 진제(眞諦)를 터득하여 한국 전래의 고전적 정서와 단시조의 묘체(妙

諦)를 알고있다.”17)는 김동준의 논평이 말해주듯 이영도는 단수의 묘미를 

아는 시인이다. 평화라는 씨줄과 통일이라는 날줄로 구성된 통일시의 전범이

라 할 수 있다. 분단된 한민족을 끊어지지 않을 실꾸리에 비유한 부분 또한 

명징한 상징으로 읽힌다. 조석(朝夕)이 의미하는 것은 자나 깨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통일을 향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기원은 분단된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일 것이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조국애가 표출된 

16) �언약�, 71쪽.

17) 김동준, �時調文學論�, 進明文化社, 1974, 278-279쪽.



222   第42輯

작품이다. 

정운 선생님은 나라 사랑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은 공부를 더할 수도 있었지만 자랄 때부터 비범한 면이 있어 조부께서 저 애

가 공부를 많이 한다면 유관순같이 가문을 적지로 만들거라시며 상급학교 진학

을 만류하시고 집안으로 독선생을 모셔와 공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18)

이처럼 정운을 곁에서 모셨던 이우걸의 술회에서도 정운의 첨예한 조국관

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역사나 조국이라는 것도 이영도에게는 ‘목숨의 길’로 나아가는 징검다

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고귀한 영혼이야말로 생명성의 진정한 표징이자, 

생명의 시간성과 집단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표상19) 이라는 언급처럼 민족정

기의 상징인 소나무, 조국을 상징하는 하늘 또한 이영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의 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조국애를 나타낸 작품으로 <목련화>, <靑盲의 窓>, <석간을 보

며>, <아가야 너는 보는가>, <귀소>, <갈대>, <은행 나무>, <단풍 앞에서>, 

<은총>, <등불>, <바위> 등이 있다.

2) 역사  삶과 그 비원(悲願)

이영도의 시대정신은 그가 처한 역사적 현실과 힘겹게 살아온 굴곡의 삶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영도는 수필에서 말한다.

갈수록 어두운 세월! 어느 한 곳 믿고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의 고독이 안으

로 안으로 사무친 나머지20) 

18) 문학의 집에서 이우걸(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의 술회를 채록함(2014.4.21.)

19) 유동순, ｢이영도 시조의 생명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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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애닯은 생애였기에, 너무도 아프게 살어온 목숨이었기에, 너무나 슬

픈 애정을 감당하며 견뎌온 여인이었기에 나의 하나님께선 더욱 가까이 불러 

위로해 주실 것이라 믿어진다21).

우리 겨레의 허락도 없이,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38선이란 

것을 그어 강토와 겨레의 허리를 잘라놓은, 소위 강대국 저들의 소행이 억만 

년을 두고도 속죄받을 수 없는 죄악의 씨임을22)

위 수필에서 언급했듯이 이영도는 그가 처한 시대를 암흑기로 보았고, 의

지할 데 없는 백성의 고독을 사무치게 아파하였다. 또한 민족의 독립적 자주

정신과 저항정신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근․현대 시조단에 좋은 시를 

쓰는 여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처럼 치열하고 뜨거운 민족의식을 표출한 사람

은 많지 않다. 다음 두 편의 시조 또한 민주화의 열망을 아로새긴 깃발처럼 

당당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사월의 이 거리에 서면 

내 귀는 소용도는 해일(海溢)

그날, 동해(東海)를 뒹굴며 

허옇게 부서지던 포효(咆哮)

그 소리 

네 목청에 겹쳐 

이 광장(廣場)을 넘친다.

20) �비둘기 내리는 뜨락�, 186쪽.

21) �애정은 기도처럼�, 31쪽. 

22) �애정은 기도처럼�,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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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발길 덤덤해도 

한 가슴 앓는 상흔(傷痕)

차마 바래일( 白) 수 없는 

녹물 같은 얼룩마다

천(千)이요 

만(萬)의 푸른 눈매가 

나를 불러 세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23)전문

산에 가면 망울망울 

그 못자국 진홍빛 사랑

활짝 진달래로 피어 

활짝 산수유로 피어

거듭난 

목숨의 연등(燃燈) 

한 하늘을 밝혔네

              -<부활절의 노래>24) 둘째 수

위의 두 작품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영상화한 시

편이다. 앞의 작품은 민주화의 기틀을 세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바치는 이

영도의 비원이다. 잘 알다시피 4․19는 반부정, 반정부를 규탄한 민주화 항

쟁으로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젊은이들의 역사적인 쾌거다. 

23) �언약�, 90～91쪽.

24) �언약�,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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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데모행렬은 동대문에서 신촌까지, 서울역에서 중앙청까지 온통 뒤덮

여 버렸다. 이러한 역사의 숨결은 한 시대의 시인은 느껴야만 하고 느낄 수밖

에 없다. 이영도는 이 시조에서 4․19에 대해 결코 흥분하거나 격렬하지 않

으면서도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드러내 주고 있다.25) 두 

번째 작품의 소재인 진달래는 우리 금수강산의 꽃이요, 산수유는 동토의 계

절을 지나 이른 봄에 피는 꽃이다. 독재의 부조리한 역사 속에서 의로운 목숨

들이 연등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꽃으로 치환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못 여는 것입니까 

안 열리는 문입니까?

당신 숨결은 

내 핏줄에 느끼는데

흔들고 

두드려도 한결 

돌아앉은 뜻입니까

            -<절벽>26) 전문

단수로 된 이 작품은 비가(悲歌)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명환은 “음악을 듣

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평을 넘어서서 소리의 제전(祭典)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이며, 그 제전에 숨은 듯이 앉아서 되도록 내 존재를 무화시키고 소리의 마

술에 홀려드는 것”27)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시를 

25) 유제하, ｢이영도의 시 세계｣, �시문학�, 1976, 68쪽.

26) �석류�, 132쪽.

27) 정명환,｢인상과 편견｣, �계간수필�, 2014,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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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평을 넘어서서 문자의 제전에 초대받는 일이요, 

그 제전에 앉아서 문자의 마술에 홀려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완영은 이영도를 가리켜 “깎아놓은 생율(生栗)처럼 야무지고 빈틈 

없다.”28)라고 했는데 위의 작품은 찰진 모국어의 시전(詩田) 같다. 철책선 

너머, 민족 분단의 현실을 정운은 냉엄하게 인식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최동

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50년대는 민족적인 신성한 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시대였으며, 밖으로부

터의 충격에 대응하여 안으로부터 폭발하는 역사적 추진력의 자기 발견 시대였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자기 극복의 시련은 식민지 시대 이후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반드

시 성취해야 될 시대사적 명제였는지 모른다.29)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을 빌어 민족을 정의하자면, “한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졌으며,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뭉친 공동체”30)

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영도가 찾을 수 있는 시대적인 명제는 시를 

창작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통일을 향한 희구를 소통되지 않는 

절벽의 이미지에 대입, 남북으로 나뉘어진 안타까움을 함축적으로 다진 작품

이다. 이숙례는 이 작품을 ‘닫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닫

힘은 ’문‘이라는 사물을 통해 안의 공간을 향한 강렬한 바램을 나타내지만 아

무리 흔들고 두드려도 나의 의지로 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안의 공

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당신의 돌아앉은 벽‘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좌절 

의식만 남게 된다. 이런 사랑에서의 그리움과 간절함은 안에서 우러나오는 

28) 정완영, ｢情恨의 詩人 이영도｣, �한국문학�31호, 1976, 247쪽.

29) 최동호 외, ｢한국현대시사｣,�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41쪽.

30)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6,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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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과 직결된다. 그 문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굴레, 또는 

보이지 않는 운명, 유교적인 관습에서 오는 규범과 법도라 할 수 있다.31) 이

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앉은 닫힘의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 분단이후 창작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고대하

는 의지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영도 시학이 가져온 민족 정

체성의 구현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외에도 역사적 격동기를 반영한 작품으로 <외따로 열고>, <落木․1>, 

<수혈>, <哀歌>, <탑․1>, <피아골>, <흐름 속에서>, <장명등> 등이 이에 속

한다.

3) 그리움의 세 차원

수많은 예술이나 종교가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렇듯 사랑은 인간 삶

의 영원한 화두이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리움은 물론 구원의 힘을 

주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삶이 사랑이었던 이영도를 그리움의 시인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영도 그리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요, 둘째는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셋째는 청마 유치환에 대한 그리움이

다. 정운은 그런 그리움들을 정제된 시어로 시화하고 있다. 다음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철저히 그의 내면세계에 개입했는지 알 수 있는 이영도 삶의 

모습이 반영된 수필이다. 

어렸을 때는 누구의 자손으로서의 체면을 지켜, 그 천진한 행동까지 조심이 

따라다녔고, 성장해서는 문벌과 법도를 섬겨 청춘의 정열이 억울하였고, 더욱

이 교사란 직업과 세상살이의 분별이 들어 사슬처럼 자신을 묶어온 지 오늘에 

31) 이숙례, ｢이영도 시조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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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나의 생애!32)

그는 확실히 정완영의 회고처럼 “개결(介潔)한 성품의 소유자이며, 길고, 

멀고, 지루하기를 싫어하는 단엽화(單葉花)”33)였고, 이근배는 “정운의 시에

는 항상 온도(溫度)가 있다. 안으로는 뜨거움을 갖고 겉으로는 체온의 따스

함이 닿는다.”34)라고 해석했다.

우러르면 내 어머님 

눈물 고이신 눈매

얼굴을 묻고 

아, 우주이던 가슴

그 자락 

학같이 여시고, 이 밤 

너울너울 아지랭이

            -<달무리>35) 전문

달은 여성의 상징이고, 우리 각자의 신비한 내적 측면을 대단히 강렬하게 

드러내 준다.36) 달무리는 달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다. 이것은 은근하고 깊

은 모성일 수도 있고, 부친의 부재에서 오는 모친의 정한일 수도 있다. 이에 

조동화는 이 작품을 치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곡진한 그리움을 

32) �애정은 기도처럼�, 177쪽. 

33) 정완영, 앞의 책, 247쪽.

34) 이근배, ｢情恨의 詩人 이영도｣, �한국문학� 31호, 1976, 253쪽.

35) �언약�, 13쪽.

36) 데이비드 폰태너. 최승자 옮김,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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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 한국시조사상 명편으로 꼽았다. 초장에서는 자식을 한없이 측은히 여

기시는 자애로움을, 중장에서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폭과 깊이를, 종

장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학(鶴)처럼 고고한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보여준

다고 평하였는데 종장에서의 어머니는 봄 소식 기다리듯, 돌아오지 않는 부

친의 귀가를 기다렸을 것으로 본다. 

이영도에게 있어 어머니는 우주이며 회귀의 안식처였다. 백발이 성성한 어

머니를 그리며 한평생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댈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며, 외딸의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모성이 있었기

에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37) 이같은 어머니

를 향한 이영도의 효심이 달무리로 승화된 가편(佳篇)이다. 

너 여윈 빈 뜰에 

어지러이 지는 꽃들

봄도 추워라 

내 마음 가난하여

애정(哀情)은 

수륙(水陸) 만 리 밖 

밀고 드는 파도소리

                -<낙화>38) 첫수

이 시기의 이영도의 생활은 봄도 추운 고독으로 표현된다. 이영도에게 유

년의 고향 풍경과 부재했던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한 남편의 기억은 

37) 김순금, ｢이영도 시조연구｣, 중부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46쪽.

38) �석류�,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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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작품에 그려지게 된다.39) 딸을 향한 그리움의 봄은 꽃 피고 꽃 지

는 봄이어도 춥기만 하다. 경계 없는 이역만리 저 편에서 이명처럼 들려오는 

파도소리, 그것은 딸의 음성인 양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봉황(鳳

凰)이 죽을지언정 죽실(竹實)만을 찾듯, 치사스런 타협보다는 차라리 외로

움을 택하며40) 살아온 이영도였다. 그런 그가 날로 건강은 쇠약해지고 월말

이 되면 딸 아이가 어머니 치료비로 보내주는 것까지 은행에서 찾는 길로 금

리(金利)에 돌려 버리는41) 생활고 속에서, 딸에 대한 그리움 또한 더했을 

것이다. 그러한 고독 가운데서도 정운의 시 세계는 더욱 경지에 이르러 생과 

사의 거리조차 단축시킨다.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번 흔들지 못한 채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愛慕)는 

사리로 맺쳐

푸른 돌로 굳어라.

              -<탑․Ⅲ>42)전문

유치환은 이영도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내가 고독해도 즐거운 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함에서요, 어느 날이고 내 사람으로서 당신이 오실 것을 기

39) 김복숙, ｢이영도 시조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5쪽.

40) �애정은 기도처럼�, 54쪽. 

41) �애정은 기도처럼�, 166쪽. 

42) �석류�,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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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에서입니다. 마지막 죽는 날에도 언제고 당신 오시기를 기다려 비워 두

고 가겠습니다.”43) 이와 같은 청마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정운이었으므로,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영도는 ‘탑’ 이

라는 영원성으로 그리움을 승화시키기에 이른다. 저만치 가고, 여기에 있고, 

생과 사를 하나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그리움이 응집된 ‘사리로 맺힌 푸른 

돌’이야말로 이 시의 압권이며 시적 성과다.

이영도는 “책을 읽다가도 문득 거기에 내 마음이 보이고, 가만히 능선(稜

線)을 바라보면 나의 그리움이 거기 머물고, 요요히 나부끼는 풀꽃에도 내 

애정이 풍기고 있는 것”44). 이라고 했거니와, 청마 유치환을 향한 그의 그리

움은 절절했다.

이영도는 1945년 10월 통영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그곳에서 유치

환을 만나게 된다. 그 후, 1967년 청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뜰 때까지 정운

에게 보낸 5000여 통에 이르는 주옥같은 연서는 괴테의 <젊은 벨텔의 슬픔> 

이상의 감동을 준다. 

오직 귀한 나의 운! 내게 있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운! 당신은 나

의 자랑이요 보배입니다. 아아, 누구도 꿈엔들 모를.45) 사랑한 당신! 나의 목숨

에서 쪼개 낼 수 없는 나의 당신! 이미 세상에 어떠한 힐난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애정을 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금으로 애정이란 그렇게 굳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46)

유치환의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서간집에서 엿볼 수 있는 지고지순

43) 유치환,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중앙출판공사, 1995, 159쪽.

44) �애정은 기도처럼�, 82쪽. 

45) 유치환, 앞의 책, 1995, 145쪽. 

46) 유치환, 위의 책,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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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정사(友情史)는 연서를 넘은 청마 문학의 금자탑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이여! 목메인 듯 

지긋이 숨 죽이고

바다를 굽어보는 

머언 침묵은

어쩌지 

못할 너 목숨의 

아픈 견딤이랴?

너는 가고 애모(愛慕)는 

바다처럼 저무는데

그 달래임 같은 

물결소리 내 소리

세월은 

덧이 없어도 

한결같은 나의 정(情)

              -<황혼에 서서>47)전문

이영도는 <모색>이라는 수필 끝 부분48)을 이 시조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

는 이 글을 통해 “지극히 그리운 이를 생각할 때 눈물이 돌 듯, 모색(暮色) 

47) �석류�, 84～85쪽.

48) �애정은 기도처럼�,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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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그리운 이의 생각에 젖게 된다.”49) 라고 밝히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마 유치환 또한 “모색의 산천을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이대로 이 고적한 산간에 언제까지라도 묻히어 살고 

싶습니다.”5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색의 산천을 좋아했다는 점이다. 이

는 두 사람의 공통된 정서의 일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黃昏에 서서>는 자신을 바다로 표현하여 한결같은 情을 노래하고 있다51)

라는 고인자의 분석처럼 이 작품의 바다는 이영도 자신이고 그 바다를 굽어보

고 있는 산은 이영도가 20년간 한결같이 정을 주고 받았던 유치환 시인일 것

이다. 그러나 황혼에 서 있는 이영도는 여전히 외로움의 한가운데 있음을 확

인하게 된다.

“타지 못할 젊음을 詩로 연소(燃燒)시키면서 시도(詩道)를 구심점으로 수

녀처럼 고결(高潔)히 살다 간 그였다”52)는 정소파의 회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영도 삶의 구심점은 승화된 그리움과 고결한 정신일 것이다.

이 밖에 그리움을 표출한 작품으로는 <그리움>, <무제․1>, <낙화>, <석

류>, <流星>, <단란>, <비>, <머언 생각>, <어머님>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4. 맺음말

주지하듯 이영도는 한국의 근․현대 시단에서 대표적인 여류시인으로 굳

건하게 자리잡은 시인이다. 그의 시 정신과 시 세계에 대해 고찰한 바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49) �애정은 기도처럼�, 32-34쪽.

50) 유치환, 앞의 책, 127쪽.

51) 고인자, ｢이영도 시조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25쪽.

52) 정소파, ｢한 송이 향 맑은 白梅｣, �한국문학�31호, 1976,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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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대적 격랑기를 거쳐 온 이영도 시조의 원천은 조국이었다.

일제 탄압, 8․15 해방, 민족 분단, 6․25전쟁,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등 그가 겪은 역사적 파고를 볼 때 의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의 시에 

시대정신으로서의 조국애가 반영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영도는 시대적 아픔을 남달리 고뇌한 시인이다. 일찍부터 유교적 

가풍과 전통적 가치관을 몸에 익히며 체화된 그의 한국적 정체성은 자신의 

문학에 짙게 투영된다. 

셋째, 정운 이영도는 그리움의 시인이다. 그것은 이영도의 타고난 풍부한 

정서 위에 유치환 시인과의 만남으로 정한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마와의 사랑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1967년 청마가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20여 년 간 한결같이 지속되어 서로의 문학 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넷째, 이영도는 시조의 현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시인이다. 그의 작품에 

내포된 투명한 이미지와 살뜰한 언어의 조탁미는 탁월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영도는 자신의 시 세계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엄격

하였다. 정운이 남긴 여러 권의 수필집과 시집을 통해 그의 고절한 시 정신과 

시대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성과였다. 요컨대 이영도는 조국

애의 시인, 시대적 아픔을 고뇌한 시인, 그리움의 시인으로서 근․현대시조

단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철저한 예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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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sijo by Young-do Lee

Yoo, Ji－Hwa

Jeongun(丁芸) Lee, Young-do (李永道), who is deemed a representative 

female poet of Korea, began her literary career in May, 1946 when she 

published <Jeya> in a publication called �Bamboo Sprout, (죽순)�. 

Her Korean identity, which was formed through her Confucius upbringing as 

well as traditional value system of her family, had a strong presence in her 

work, and she remained a quintessential figure in Korea’s female sijo poet circle 

for 30 years until her passing in 1976. Despite the highly acclaimed talent and 

her noble aspirations, it is undeniable that her works did not receive fair 

assessment due to her private life.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deeply inquire the literary values and beauty of Young-do Lee’s sijo.

As mentioned, Young-do Lee is a solidly established figure in Korea’s modern 

poetry. The following illustrates the spirit and the world of her poetry. 

First, Young-do Lee lived through turbulent times and it was her country 

that served as the source of her sijo work. Assessing the multitude of dramatic 

historical events such as Japanese colonization, 8.15 Liberation of Korea, 

division of the nation, 6.25 Korean war, 4.19 Revolution, 5.16 military coup, 

it is natural that patriotism was strongly present in her work who was one of 

the intellectuals at the time. 

Second, Young-do Lee is a poet who had experienced more pain than others 

in terms of the turbulence of the time. Her Korean identity, which was formed 

through her Confucius upbringing as well as traditional value system of her 

family, had a strong presence in her work. 

Third, Jeongun Lee, Young-do is a poet of longing. The abundance and 

richness of her emotions were fortifi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another 

poet, Chihwan Yu. 

Fourth, Young-do Lee is a poet opened up new horizons for the modennization. 

The transparency of image reflected in her work and the elaborate nature of 

her language are outstanding. 

In summary, Young-do Lee was a true artist, who has a strong presence in 

Korea’s modern poetry society, and who was a poet of patriotism, poet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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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ered the turbulence of the times, and a poet of longing. 

Key words : Young-do Lee. the spirit of the times. patriotism. traditional value. 

elaboration of words.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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